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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간

글로써 세상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는 

작가 김상현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여러 관계 

안에서 느낀 바를 책 안에 담담하면서도 진솔

한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실제로 작가가 실타래처럼 엉켜 있

는 여러 관계를 하나씩 풀어내면서 경험한 이

야기를 그만의 따뜻한 말로 유려하게 풀어내

며 글로써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있다. 청춘

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고 있는 작가가 방

황, 불안, 고뇌, 무서움 그리고 숱한 흔들림 속

에서 자신만의 한 줄기 빛을 찾아낸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특정하게 지칭될 

수 없는 그 존재가 단단해짐에 따라 나 역시 

마음속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는 작은 불씨

를 피우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인터넷 

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

■ 김상현 지음 | 필름(feelm) 펴냄 | 198쪽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영화 / 신간

■ 영 화

● 감독: 홍승완

● 출연: 문소리 (재판장 김준겸 역), 박형식(권남우 역)         

               백수장 (윤그림 역), 김미경 (양춘옥 역)

               윤경호 (조진식 역), 서정연 (변상미 역)

               조한철 (최영재 역), 조수향 (오수정 역)

               김홍파 (장기백 역), 권해효 (법원장 역)

               태인호 (우배석판사 역), 이해운 (좌배석판사 역)

               서현우 (피고인 역), 서진원 (국선변호인 역)

● 러닝타임: 114분                        ● 등급: NR

● 개봉일: 2019년 5월 15일          ● 장르: 드라마

 [줄거리]

국민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 열리는 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된다. 
 

대한민국 첫 배심원이 된 그들 앞에 놓인 사건은 증거, 증언, 자백

도 확실한 살해 사건. 

양형 결정만 남아있던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혐의를 부

인하며 배심원들은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생애 처음 누군가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배심원들과 사상 처음

으로 일반인들과 재판을 함께해야 하는 재판부. 모두가 난감한 상

황 속 원칙주의자인 재판장 ‘준겸’(문소리)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

판을 끌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끈질기게 질문과 문제 제기를 일삼는 

8번 배심원 ‘남우’(박형식)를 비롯한 배심원들의 돌발 행동에 재판은 

점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처음이라 더 잘하고 싶었던 보통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재판이 시

작된다!

The Juoro 8 (배심원들)


